
詹徭축산명인을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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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 질병에

소비자들의 신뢰가 무너진다. 철통같은 차단방역과 

엄격한 위생관리부터 질병의 예방은 시작된다. 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한 형제농장도 당연히 소독터널을 

거쳐 방문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처럼 평범한 

직장생활, 일명 화이트칼라가 꿈이었던 장영훈 대표는 

오랫동안 양계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을 둔 아들로서 

좀 더 전문화된 축산경영을 위하여 대학에서 축산을 

전공하였다. 축산인의 길을 선택한지 벌써 10년째. 돼지 

500두로 양돈사업을 시작하여 지금은 5,500두에 이른 

성공한 30 대 축산경영인이다.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수상이 이번에 무려 세 번째라는 형제농장의 장영훈 

대표를 만나 그의 축산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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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부터 농장은 분주하다. 출근하자마자 임신사, 

분만사, 자돈사, 육성사 등을 순회한 장영훈 대표는 각 파트별 

사양관리와 주요 업무를 파악하여 기본적인 부분을 체크하고, 

7명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양돈전문화 농장에서 1년여 현장경험을 쌓으며 그만의 축산 

노하우를 터득한 그는 10년 동안의 농장경영으로 지금의 

형제농장을 이루었다.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장 대표는 직원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게 큰 장점이라고 농장의 

분위기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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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의 악취는 생균제로 잡아라

유산균 발효사료인 생균제는 100% 사료에 

첨가하여 돼지농장만의 독특한 악취를 잡았다. 

분만사는 모돈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두운 조명과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 새끼돼지의 생명의 소중함과 만나는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이다. 더운 여름 날씨에 돼지들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돈사의 적정온도를 유지하면서 

분만사의 온도를 낮춰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에어컨은 내구성이 약해 물순환 방식의 

쿨링패드를 설치하여 돈사의 더위를 식혀주는 

반면 젖먹이 새끼돼지의 사육온도는 40도를 

유지해 주고 어미 뱃속에 있을 때처럼 따뜻하게 

온도를 맞춰 돈사의 쾌적한 환경을 지켜준다.

© 쯰지가우선이다

형제농장에도 큰 시련이 있었다. 2014년 누전으로 갑작스럽게 돈사에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육성사 1 동, 자돈사 

2동에 불이나 애지중지 내 새끼처럼 키우던 돼지들을 잃었을 때 장영훈 대표는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이런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지인들과 도원진생원 영농조합 조합원들의 격려와 위로 덕분이었다. 그의 농장 

직원들은 모두 외국인 근로자다. 경영자로서의 눈높이와 직원들의 눈높이를 맞추며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그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며 직원들의 복지에 부단히 노력한다.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r라는 양돈축산의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일에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모든 사람이 나의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소중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꿈은 꾸는 자만이 이룰 수 있다. 그에게 10년의 양돈사업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누구에게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인정받는 양돈농장의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장 대표는 여전히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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